
“교회는 불의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기본권을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위협당하고 멸시

받으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생명에 관한 기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불의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생명의 복음 5항)  글_ 생명위원회

생명운동

이제 더 이상 고해성사를 받을 힘조차 없다. 벌써 몇 번

째 같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다. 죄스러움보다 좌절감

이 더 크게 나를 지배해 왔다. 필립보 네리 신부님은 이런 

나에게 또 고해성사를 주실까? ‘만약 단 한 명의 신자라도 

성당에 왔다가 고해 사제가 없어서 되돌아간다면, 고귀한 

한 영혼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신부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놓칠세라, 누구든지 

신부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당 마당을 서성이며 기도하고 

계셨다. 신부님의 모습이 보이자 내 눈에는 참아왔던 눈물

이 솟구쳐 올랐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매번 나에게 고해

성사를 주시는 신부님께 대한 죄스러움이 하염없이 흘렀다. 

“신부님! 이 죄에서 벗어날 거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

가 계속 고해성사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차

피 또 죄를 지을 텐데요.”

“자신을 믿지 말고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세요. 그럼, 분

명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하느님

께서 늘 함께하실 테니 이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하느님과 함께인 사람은 슬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신부님을 처음 봤을 때도 신부님은 지금처럼 웃고 

계셨다. 사업가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 동네에 오셔서 가난

한 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시면서 늘 웃으셨다. 

그렇게 기쁨 속에 살던 신부님은 얼마 전, 36살의 나이에 

사제서품을 받으셨고 오라토리오회(기도의 집)라는 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하셨다. 그날 이후, 나 역시 오라토리오회에서 

신부님과 신부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야

기하고, 때론 산책을 하면서 기쁨 속에 살고 있다. 그러자 

차츰, 나의 고질병과도 같았던 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오라토리오회에 머물렀고 신부님

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날로 늘어 갔다. 대 음악가인 발레스

트리나, 종교인인 이냐시오, 카롤로는 물론이고 교황 레오 

11세까지도 필립보 네리 신부님을 찾았다. 신부님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 어깨가 으쓱거리던 어느 날, 신부님 방

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다. 

“거두어 주십시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은총의 물결

을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며칠 후, 신부님은 수염을 반쪽만 깎고 사람들 앞에 나타

나셨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웃었

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끊임없이 겸손하고자 하시는 신부님

의 마음을, 자신보다는 하느님께서 높아지셔야 함을 알려주

고자 하심을 말이다. 늘 기쁨과 유머로 사람들을 웃게 하시

는 신부님이지만 그 누구도 신부님을 우스운 사람으로 생각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기쁨의 근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성인의 삶

기쁨이 덕이 되어

성 필립보 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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